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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4. 23.(목)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1:1 밀착 관리를 확대하여 재범 방지 효과 제고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해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

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 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기존 법률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보호관찰관이 대상자 

1명만을 전담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조00 출소(2020. 12.) 등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으로 2019. 4.부터 시행

  그러나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막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현

저히 높은 성폭력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는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밀착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개정안 주요 내용>

▶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대상 확대

 - 현행 : 19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

 - 개정 : 전체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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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을 통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되고, 

선별적·집중적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재범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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